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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환경인식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련성

이 성 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Sungeun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community environmental perception of older

adults an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mong older

persons. 

Methods: Analyses are based on data from Statistics Korea 2016 Social Survey.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8,193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and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perception on air,

water, soil, noise and vibra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tudy findings shown that environmental perception on water and soil ha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ubjective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Specifically, older adults reported worse health status when they had more

negative perceptions of water and soil environments in their communities.

Conclusion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efforts to enhance safety of drinking water and soil

environments, and continuous research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lderly health shou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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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세먼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

레기 폐기물, 화학물질과 같은 우리 사회의 환경문

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

지 않으며 자연환경 고갈, 대기오염, 쓰레기 증가 등

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대기, 수질, 토

양, 생태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환경상태가 심각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특히 20대

이상 일반 시민들의 경우 대기오염에 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또한 최근 발생한 대구

수돗물 파동,4) 원인불명의 가스 냄새와 악취5)와 관

련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안전성에 대

한 시민의 관심과 불안의 수준은 매우 높다.

다양한 형태의 유독성 물질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

여 생태계에 축적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6)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지속적인 저하와 기존에 존재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더욱 취약하고 민감한 집단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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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환경문제는 건강을 포함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노인의 적극적인 삶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8,9)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8년 현재 약

14.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고령화 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10)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노년의 삶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러나 환경문제와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체감하는 환경문제

와 노인의 삶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

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환경안전의 강화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

용하였다. 2016년 사회조사의 경우 전국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보건, 안전, 환경 등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사회조사 대상자 중 만 65

세 이상인 노인 총 8,1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환경인식의 영역에는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 및 진

동이 포함된다. 각 영역에 대해 현재 살고 있는 지

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

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1)부터 매

우 나쁘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인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으로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좋다(1)부터

매우 나쁘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좋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경제활동 유무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의 이분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했

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1)~대졸 이상(4)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1)와 기타(0)(미혼, 사별, 이혼)의 이분변수로 설정

하였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1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8)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은

취업 중일 경우 경제활동 참여(1), 실업 또는 비경

제활동일 경우를 비참여(0)의 이분변수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전반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전반

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 환경인식과 주관적 건강의 관련성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점검했으며, VIF 값이 모두 2 이하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모

든 분석은 SAS 9.4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

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는 성별

구성에 있어서 남성노인이 41.7%, 여성노인이 58.3%

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73.9세(sd=6.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이 각각 60.2, 15.8, 16.6, 7.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자가 62.2%, 기타가 37.8%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은 평균 2.0

(sd=1.4)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대략 100-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32.9%,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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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로 경제활동 비참여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의 경우 평균 2.7 (sd=1.0)

로 나타나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중간수준 보다

조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

수인 지역사회 환경인식의 전반적 수준에 있어서는

대기의 경우 평균 2.5 (sd=1.1), 수질 2.4 (sd=1.0),

토양 2.5 (sd=1.0), 소음 2.6 (sd=1.1)으로 나타나 소

음에 관한 부정적 환경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지역사회 환경인식과 주관적 건강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환경인식과 종속변수인 주관

적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먼저 대기환경 인식은 주관적 건강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수질환경 인식은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 수질환경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주

관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양환경

의 경우 역시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양환경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주관적 건강 평가 수준이 낮아지는 관

계를 보여주었다. 소음의 경우 주관적 건강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련성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

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8,193)

Variables Mean(SD) N(%)

Control variables Gender
Male 3,416(41.7)

Female 4,777(58.3)

Age 73.9(6.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4,934(60.2)

Middle school graduate 1,295(15.8)

High school graduate 1,360(16.6)

Above college graduate 604(7.4)

Marital status
Married 5,097(62.2)

Other 3,096(37.8)

Income 2.0(1.4)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Yes 2,695(32.9)

No 5,498(67.1)

Independent variables Air 2.5(1.1)

Water 2.4(1.0)

Soil 2.5(1.0)

Noise and vibration 2.6(1.1)

Dependent variable Subjective health status 2.7(1.0)

Table 2.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8,193)

Subjective health status Air Water Soil Noise and vibr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1

Air -.01224 1

Water -.03245** .75248*** 1

Soil -.03822*** .73315*** .76346*** 1

Noise and vibration -.01563 .65008*** .60825*** .65918*** 1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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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모델은 13.6%의 설명력을 가지며, p<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역

사회 환경인식 영역 가운데 수질환경 인식과 토양환

경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환경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주관적 건강과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 역시 유의수준 5%에서 주

관적 건강과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수질환경 인식

과 주관적 건강의 관련성이 토양환경 인식과의 관련

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는 모두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한 연

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은 주관적 건

강과 양(+)의 관련성을 가졌으며, 연령은 주관적 건

강과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수준은 주관적 건강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주관적 건강과 양(+)

의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소득 역시 주관적 건강

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경제활동의 경우 주관적 건강과 양(+)의 관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인식의 전반적 수

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인식과 노인의 주관적 건

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환경

인식의 전반적 수준에 있어서는 노인들은 대기, 수

질, 토양, 소음 및 진동에 관해서 보통 수준으로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건강과

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질환경과 토양환경에 대한 인

식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와 Lee(2016)의 연구

에서 환경오염 인식이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13) 그러나 Mo와 Lee

(2016)의 연구의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피해

의 심각성의 총합으로서 물리적 주거환경과 신체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 있어, 노인을 대

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의 환경인식이 건강

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환경 영역별로 환경인

식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질환경의 경우 식수의 질은 노인의 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일 경

우 그 연관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 또한 식수에 포함된 알루미늄의 농도와 치매 발

생 위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제시되고 있어15) 수질

환경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

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국내연구의 경우도 수질오염 정도가 낮을수록 지

역의 장수지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며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16) 따

라서 식수와 노인의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노후된 급수시설의 개선 및 수질관리 체계의

개선과 고도의 정수처리 기술의 적용 등과 같은 다

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17)

또한 토양오염과 주관적 건강도 유의미한 부적 연

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나 폐기물 등

Table 3.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N=8,193)

Variables b β p-value

Gender

(male=1)
.09505 .04809 <.0001

Age -.01678 -.11089 <.0001

Education .18702 .18995 <.0001

Marital status

(married=1)
.09060 .04508 <.001

Income .07203 .10587 <.0001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24396 .11762 <.0001

Air .01820 .02033 .2448

Water -.03952 -.03873 .0293

Soil -.03602 -.03615 .0431

Noise and vibration -.00506 -.00579 .6907

Adj R Square .136

F=130.3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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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 역시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

나이다. 국내의 토양오염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토양

은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과정이 매우 어렵고 막대

한 비용이 소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8) 특히 중

금속의 경우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토양에 축적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양

환경으로 유입된다.19) 농작물의 섭취는 인체가 오염

된 토양의 물질에 노출되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이

다.20) 즉 토양의 오염도는 노인이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과 음식

물 섭취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대상에 특화된 정책이

요구되며,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을

통해 환경과 노인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와

안전한 식수 및 음식물 섭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인식과

노인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시점에서 환경인식의 구체적 영역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추후 연구

에서는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

형을 적용해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같은 보다 상세한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횡단

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해 나타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추후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환경

과 노인의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추이를 고

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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